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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란은 한국과 비슷한 위도에 있지만, 그 어떤 나라보다 멀게 느껴진다. 이란은 

우리와 다른 지층 위에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. 세속국가의 사람들에게 작

가는 이란에서의 하루하루는 문화충격의 연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. 낯섦과 불편

을 기꺼이 감내하는 여행자에게는 이란은 매혹적인 여행지일지 모른다. 

이 책은 주 이란 한국 대사관에서 문화홍보관으로 일한 김중식 시인의 페르시

아 문화 답사기다. 이 책은 정보를 담아낸 실용적 목적의 가이드북이라기보다는 

한 여행자의 시각으로 하나의 큰 문명을 이해하고자 고투한 흔적을 담은 ‘페르시

아 문화 답사기’를 지향한다. 책에서는 이란의 야즈드, 수사, 페르세폴리스, 시라

즈, 이스파한, 커션, 테헤란 등 각 도시에 얽힌 이야기들, 그리고 이란의 여성 및 

노루즈와 라마단과 같은 이란의 큰 명절에 대해 소개한다.




